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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기업들이 가구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비즈니스를 만들고 생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조립 배송가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된 소프시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2007년에만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
락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택배 시장 자체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덩치 큰 가구를 택배로 보낸다는 건 택
배회사나 고객 모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소프시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좋은 가구를 만들어 택배로 보내고, 고객이 이를 직접 조립함으로써 그만큼의 비용을 줄이
면 그 혜택을 고객이 직접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그 생각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소프시스의
고객들은 30만 원짜리 사장님의 의자보다 소프시스의 3만 원짜리 의자가 더 좋다는 간증(?)까지 보내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고객 불만의 대부분이 발송하는 배송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배송 딜레이, 불친절
한 택배기사, 파손된 제품까지.

그래서 쿠팡과의 만남, 구체적으로 로켓배송과의 협업의 시작은 소프시스의 성장에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문한 책상이 내일 아침 현관에 배달되는 혁신적인 서비스, 빠른 배송은 물론이고 친절한 쿠팡맨과 CS 서비스는 소프시스 제품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소프시스와 같은 작은 기업들이 쿠팡의 성장에 미친 영향 역시 컸습니다. 작은 기업
들이 성장할수록, 이들의 매출이 점프할수록 쿠팡 역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창립 10여 년 된 소프시스와 쿠팡 두 기업의 매
출 그래프가 비슷한 곡선을 띄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의 성장을 서로가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니까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쿠팡 고객들의 충성도는 유명합니다. 쿠팡이니까, 로켓배송이니까 비교하지 않고 믿고 물건을 주문합니다. 소프시스가 바라는 미래
도 비슷합니다. 소프시스니까 믿고 주문하는 고객들이 늘고, 소프시스라는 이름이 조립가구의 1등 브랜드가 되는 것이 공영철 대표
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바라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쿠팡과 함께라면 그런 미래가 단지 꿈은 아닙니다. 소프시스가 훌륭한 제품
을 만들고 쿠팡이 훌륭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지금의 파트너십이 이어진다면, 소프시스가 바라는 미래는 이미 시
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영철 대표는 “쿠팡 없이 어떻게 물건을 팔았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말하죠.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요.
이 말에는 소프시스 제품을 포함한 쿠팡이 판매하는 모든 작은 기업들의 상품과 이들의 서비스가 제공하는 일상의 변화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쿠팡을 통해 더 많은 작은 기업의 제품들이 고객과 만나고, 이들이 쿠팡 없는 일상을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만족을
느끼는 세상을 쿠팡이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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